교고쿠 가문과 오바마 번

개요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가 다이묘라는 영주에 의해 번을 다스리는 체제를 확립하자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은 오바마 번으로서 1600년에 교고쿠 다카쓰구(京極高次, 1563년~1609년)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번의 초대 번주가 된 다카쓰구는 곧바로 오바마 성 건설과 마을 및 항구 주변의 다양한 개량공사를 시작했지만, 오바마의 변혁이 완료되기 전 160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교고쿠 다다타카(京極忠高, 1593년~1637년)는 오바마 번을 통치하게 되었고, 1634년 마쓰에 번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상세 정보
교고쿠 다카쓰구
　교고쿠 가문의 세력은 오닌의 난(1467년~1477년) 이후 크게 쇠퇴했지만, 교고쿠 가문의 17대 당주 교고쿠 다카쓰구(1563년~1609년)는 간신히 일족의 번영을 재흥할 수 있었습니다. 다카쓰구는 젊었을 때 몇 번인가 주군을 바꾸었는데, 당시 일본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년~1598년) 아래 군사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로써 다카쓰구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다이묘가 되었고, 오미국(현재의 시가현) 오쓰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1587년에는 고귀한 출신의 오하쓰(1570년~1633년)와 결혼했는데, 그 가족과의 관련으로 교고쿠 가문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카쓰구는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에 국가의 지배를 목표로 한 강력한 다이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년~1616년)의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이에야스가 일본 동부에 군사를 모았을 때 다카쓰구는 오쓰 성에서 적의 일부를 막아 1600년 중대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가 승리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 공적으로 다카쓰구는 같은 해에 새로 설립된 오바마 번의 초대 번주로 임명되었습니다.

　번주로서 다카쓰구는 와카사 지역의 방어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노치세 산성을 대신할 오바마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마을 자체의 변혁을 감독하고 번화한 항구도시에서 상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성 주위에 무가 저택 지구를 건설했습니다.

오하쓰(조코인)
　오하쓰는 다이묘 아자이 나가마사(浅井長政, 1545년~1573년)와 그 아내 오이치(1547년~1583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가마사의 아내인 오이치는 유력한 무장이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년~1582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하쓰는 1587년에 교고쿠 다카쓰구와 결혼하여 오쓰 성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으며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은 측실이었고, 여동생은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1579년~1632년)의 아내였기 때문에 오하쓰의 가족관계는 다카쓰구와의 결혼에 있어서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하쓰는 당시 일본 역사상 가장 유력했던 ‘도요토미 가문’ ‘도쿠가와 가문’이라는 두 가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1600년, 오하쓰는 도쿠가와 가문의 적으로부터 오쓰 성을 지키는 남편을 도왔고, 다카쓰구가 오바마 번주라는 칭호를 부여받자 두 사람은 와카사로 이주했습니다. 1609년에 다카쓰구가 죽자, 오하쓰는 당시의 고귀한 여성에 대한 관례에 따라 오바마의 조코지 절에서 비구니가 되었고 이름을 조코인이라 했습니다. 여승은 속세에서 물러나야 했었지만, 오하쓰는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사이에 오랜 세월 지속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집안의 관련성을 이용했습니다. 1615년에 그 싸움이 격화되었을 때 오하쓰는 도요토미 가문이 지배하는 오사카 성에 있으면서 언니와의 교섭을 계속했지만, 도쿠가와군에 의해 성이 불에 타 버리기 전에 오하쓰의 가신들이 그녀를 피난시켰습니다.

　오하쓰는 1633년에 사망했는데 그녀의 유언에 따라 조코지 절에 묻혔습니다.

전시품
　2개의 족자는 에도 시대(1603년~1867년)의 궁중 복장을 하고 있는 교고쿠 다카쓰구와 비구니가 된 고귀한 여성의 전형적인 복장을 한 아내 오하쓰(조코인)의 초상화 복제본입니다. 그 외 전시에는 교고쿠 가문 가계도의 복제본과 오하쓰가 오사카성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그린 페이지가 펼쳐진 ‘오키쿠모노가타리(키쿠 이야기)’의 삽화가 그려진 복사본 등이 있습니다.
